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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석유화학-전자재료 중점투자
이웅렬 회장, 3년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 … 부진사업은 과감히 포기

코오롱이 앞으로 3년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9월18일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3년 안에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

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안되는 사업은 줄여나가고 투자를 확대할 부분은 확대할 것이라며, 중점적으

로 투자를 확대할 분야로 석유화학 및 전자재료 사업을 꼽았다.

이웅렬 회장이 최근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코오롱의 지분을 확대하고 그룹 계열사 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3년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03년 5월 코오롱의 주식 60만주 가량을 매입해 지분율을 13.15%에서 17.0% 가량으로 높였으며, 이동찬 명

예회장 역시 5월에 11만5000주 가량을 매입하면서 코오롱 지분을 확대했다.

아울러 코오롱그룹은 계열사 중 경영자문 계열사 리치앤페이머스를 2003년 7월 청산했으며 이밖에도 소프트

웨어 공급기업 타임도메인코리아, 메리즈웨딩 등 규모가 작고 주력사업과 관계없는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정

리한 바 있다.

이웅렬 회장은 계열사 축소와 관련해 계열사를 언제까지 몇 개로 줄인다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중국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며 몇몇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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